
부마민주항쟁 30년 기념행사 한 달 동안 다채롭게 열려

부마민주항쟁 30년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10월 한 달 동안 다채롭게 열렸다. 

지난달 9일 서울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전국학술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 풀뿌리 난

장, 전국민족극한마당, 부산사회포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민주공원 중극장에서는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윤광장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민주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한울장애인자활센터와 국악실내악‘청’의 여는 공연을 시작

으로 기념사와 연대사, 축사 그리고 제18회 민주시민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마민주항쟁

30년, 한국사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김재규 민주공원 초대관장의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 민주주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열띤 대담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부마항쟁 30주년을 맞아 기념주간 내내 영화감독, 전시기획자, 화가, 건축학자, 역사학

자, 사회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민주공원 개관 10년을 기념해‘흔적, 상상, 혼돈, 생명’의 4

개 주제로 전시회도 펼쳐졌다.

제10회중∙고3 한마당열려

11월 17일(화)부터 12월 11일(금)까지 민주공원 중∙소극장에서는‘제10회 중∙고3 한마당’이 열린

다. 이번 중∙고3 한마당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는 강연과 청소년 권리 찾

기, 평화∙통일 교육이 있을 예정이며, 극단 일터의「시월연가」, 극단 자갈치「둥글어진다는 것

은…」, 남산놀이마당의‘청소년을 위한 풍물, 타악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

면 찾아가는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17일(화)~11월 21일(토) 올바른직업선택을위하여(소극장), 극단일터「시월연가」(중극장) 

▲11월24일(화)~11월28일(토) 청소년권리찾기(소극장), 극단자갈치「둥글어진다는것은…」(중극장)

▲12월 1일(화)~12월 11일(금) 평화∙통일 교육(소극장) 

▲12월 8일(화)~12월 11일(금) 남산놀이마당‘청소년을 위한 풍물, 타악공연’(중극장). 

문의 : 민주공원 교육문화팀(051-790-7411)

●

부산민주공원(www.demopark.or.kr)
●

5∙18기념재단(www.51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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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름 추모일 장소

임용준 81.11.2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김성애 87.11.3 부평 공원묘지

김선호 92.11.3 부산 팔송 시립묘지

권재혁 69.11.4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이문규 69.11.4

임희진 92.11.4

진성일 86.11.5 경성대교정 추모비

이문철 88.11.6

양용찬 91.11.7 제주도 서귀포 신례리 열사묘역

최응현 90.11.8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강은기 02.11.9

한상용 93.11.10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박문곤 96.11.10 경남 고성군 산리 이화공원묘역

정용품 05.11.11

전태일 70.11.13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심오석 76.11.14

배중손 88.11.14

이동현 01.11.14 통영 시청강당

조용술 04.11.15 

황정하 83.11.16

권중희 07.11.16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이해남 03.11.17 안 풍산공원묘역

오추옥 05.11.17 대구 현대공원묘역

제종철 03.11.20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최인정 91.11.21

이재문 81.11.22 인천천주교 나사렛묘역

천덕명 02.11.22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전용철 05.11.24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박태조 87.11.26

윤상수 69.11.28

이덕인 95.11.28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박종만 84.11.30 일산 기독공원묘역

임태남 89.11.30

김형선 07.1.23

윤이상 95.11.4

정문화 11.7 벽제 시립묘지

박윤정 08.11.28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11월 열사 추모일

* 추모제 관련 문의 : 기념사업팀(02-3709-7612)

오월시민사진기자단‘효도사진촬영’봉사
‘오래오래사세요’

2007년, 2008년에 시민사진기자학교를 통해 배출되어 현재

각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오월시민사진기자들이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광주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찍고 액자를 만들어 드리는 행사를 마련했다. 특

히 올해에는 2008년 북구에 이어 서구 쌍촌종합복지관, 금호

시영복지관, 우리재단 영상실에서 23일과 28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시민기자들이 직접 오월정신을 실천적으로 이어

가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사진을 찍는 기자들과 참여해 주

신 어르신들 모두가 시종 환한 웃음과 밝은 분위기로 화기애

애하게 진행되었다. 


